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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언제까지 정부 눈치 보고 살 거냐”
11일 9차 중앙교섭 … 노·사 이견 좁히지 못해

금속노조가 6월 12일 민주노총 

울산본부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

을 벌였다.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는 <좋은 일자리 창출>과 <이주 노

동자 차별 금지> 요구에 일부 문구

를 추가한 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. 

금속산업최저임금과 타임오프에 관

한 안은 이번에도 내지 않았다.

사용자 측은 지난 교섭에 제출한 

<좋은 일자리 창출> 제시안 2항에 

‘여성 비율 유지’라는 문구를 추

가했다. 지난 8차 교섭에서 노조가 

‘자칫 조합이 전환배치에 적극 협

력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니, 

문구를 수정해달라’고 요구했으

나, 사용자 측은 4차 제시안에 반

영하지 않았다.

사용자 측은 <이주노동자 차별 

금지>와 관련해 기존 제시안 금속

산별협약 50조 1항에 ‘이주노동

자’라는 주어를 추가하고, 2항으

로 ‘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

소·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

동부가 정한 공제율을 벗어난 금액

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’를 

추가 제시했다.

금속노조가 낸 2024년 산별교섭 

요구 원안은 ‘회사는 숙소·식사

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서 숙식비

를 공제하지 않는다’이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지

난 교섭에서 일괄제시안을 요구하

고 오늘 교섭에 기대를 걸었는데, 

여전히 핵심 내용들은 추후 제시하

겠다고 한다”라면서 “아쉽고 화

난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수십 년 교섭 

관행을 넘어야 한다”라며 “언제

까지 정부 눈치만 보고 살 거냐. 

노사 자율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 

무너지고 있다. 시간이 많지 않다. 

답을 달라”라고 사용자 측의 결단

을 요구했다.

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타

임오프 문제를 지적하면서 “윤석

열 정권의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

는 노조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

는 음모다.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

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머뭇거리

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무력

화에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

수밖에 없다”라고 강하게 비판했

다.

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

“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위상을 고

려했을 때 각종 현안에서 정부보다 

먼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본

다”라며 “노조의 시간은 흘러가

고 있다. 전향적인 제시안을 낼 때

가 됐다”라고 압박했다.

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▲

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관련 사용

자 측이 제시한 2항이 여전히 전환

배치에 조합이 협력한다고 읽히는 

부분 ▲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요구 

관련 취업규칙 번역이 중요함에도 

사용자 측 제시안에서 이를 삭제한 

점을 꼬집고 “쟁점을 좁히기 위한 

고민을 해달라”라고 주문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

은 “사용자 생각과 조합의 생각은 

다를 수 있다”라며 “30년 후에 

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나. 68

개사 공통 의견을 모으려면 융통성

이 필요하다. 하나하나 다 맞추기 

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”라고 요

청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는 10차 중앙교섭을 6월 18일 경

주에서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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